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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자원외교와흑묘백묘(黑猫白猫)
- 피상적접근경계하고현장경험과정부정책결합해실질적인성과모색해야

경제적·안보적·환경적측면에서에너지시장환경

의변화와우리의경제현실

오늘 우리의 경제현실은 전지구적인 에너지수요의

급증, 산유국정정불안, 환경적인규제의강화등

구조적인수급불안요인과국제투기요인등의복합

적작용에의해국제에너지시장의불안정성이매우

심화되는가운데무방비로노출되는상황에놓여있

습니다. 

연일유가가급등하고최고가가갱신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향후유가전망이극단적으로엇갈릴정도

로시장의여건은매우불투명하기조차합니다. 

에너지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우리경제에심각한타격이가해지고있는상황이지

속되고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하향조정되고, 금리

와물가는계속급등하고있습니다. 실업률이늘었

다는통계도발표되고있습니다. 가히3차석유파동

이라고이름붙일만한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국제적인자원및에너지안보는지

속적으로강화되는추세에있는것이또한현실입니
박상은

국회의원(한나라당인천중,동,옹진)

다. 자원안보가강화되고자원이무기화되면서부존자원이충분하지못한우리로서는점점더

어려운상황에직면할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 이제기존의자원안보개념은과거수급안보중

심에서국가경제와국가안보를포괄하는의미로확장되고있으며, 국제외교에있어서도자원외

교가그핵심적인아젠다로부상하고있습니다.

지난’90년걸프전쟁과2003년이라크전쟁이에너지전쟁이었다고도합니다만, 이제에너지의

안정적인확보를위한세계각국의경쟁은가히전쟁수준에이를정도로심각하게가열되고있

습니다. 이는에너지가한국가의지속적인경제성장은물론국가안보의핵심적인요소로서그

전략적인특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는점을의미하기도합니다.

경제적·안보적측면이외에환경적인측면에서도우리나라는지난’92년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체결과’97년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이후새로운시장환경에직면해왔

습니다. 특히나에너지수급구조가매우취약한우리나라로서는산업계는물론국가경제전체

가이러한새로운환경에직면하여상황을헤쳐나가야할처지에놓여있습니다.

중요한것은“무엇(what)”이아니라“어떻게(how)”

우리나라는세계10위의에너지소비국으로서소비에너지의97%를수입에의존하는등에너지

의해외의존도가절대적인국가입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 에너지자원도입선의중동

에대한편중도는여전히80%를상회하고있습니다. 다분히취약한수급구조를가지고있다고

아니할수없습니다.

상황진단이되었다면무엇을해야할지당연히그답은자명할수있습니다. 중동이외에중앙아

2008 July_August 9

자원안보가강화되고자원이무기화되면서부존자원이충분하지못한우리로서는

점점더어려운상황에직면할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 이제기존의자원안보개념은

과거수급안보중심에서국가경제와국가안보를포괄하는의미로확장되고있으며, 

국제외교에있어서도자원외교가그핵심적인아젠다로부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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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아프리카, 러시아등자원부국과의취약한유대관계를극복하고전략적인자원에너지외교

를전개하는것, 그리고이와더불어국제적인자원개발및개발참여를통해에너지자급률을향

후10년내에20%로제고하는것이바로그것입니다. 하지만문제는여전히“어떻게?”입니다.

우리가이문제를다분히피상적인정책과제로접근할수없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 외

교부, 지식경제부등관련부처간에긴밀하고도적극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고국가적차원의

지원과노력이요구되는것이자명함에도불구하고문제는여전히“어떻게?”에남아있기때문입

니다.

국가적인차원에서총체적인지혜를모으는것이필요합니다. 에너지문제는국제적인외교적

문제인동시에경제적인문제이기도하지만무엇보다도이문제는국민개개인의삶의질과직접

적으로연결되어있는문제이기때문입니다. 

한국가의산업과경제발전에있어서생산재로서에너지가갖는중요성을굳이강조하지않더라

도, 그공공재적성격만을놓고보아도왜에너지문제에정부와기업, 그리고민간의공공영역

이다함께그해법을모색하고총체적인지혜를모으는것이중요한지는너무나자명합니다.

정부정책과현장의노하우결합해야

지금우리정부에서안정적인자원·에너지수급을위해다각도로전략을모색하고자원외교를추

진하고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현재국무총리실이주도하고있는자원외교가외교통상부, 지식경

제부등관련부처와적극적인협력관계구축을전제로가능한부분도있지만, 자원·에너지문제

가단지외교적사안에국한되지않는다는점에서산업계현장에서축적된정보와경험, 인맥과노

국가적인차원에서총체적인지혜를모으는것이필요합니다. 

에너지문제는국제적인외교적문제인동시에경제적인문제이기도하지만무엇보다도

이문제는국민개개인의삶의질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는문제이기때문입니다

하우등을적극활용하는것은여전히중요한관건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정부와산업계, 관련

전문가를망라하는실무적인정책네트워크를구성하고국회에서도입법적지원이나의회자원외교

가여기에결합하여강화된다면그시너지효과는매우높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무엇보다도현장의경험과정부의정책을잘융화시킴으로써실질적이

고피부에와닿는대안을만들어내는것이중요합니다. 결국문제의핵심은정부와기업이그

리고정부부처내에서누가주체가될것인가를따지거나, 무엇을할것인가를고민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실질적인성과를얻어낼수있을지지속적으로상호네트워킹하면서이

문제에관하여서로토론하고연구하면서정책방향을모색하는지혜를찾아가는데있을것이

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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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현재국무총리실이주도하고있는자원외교가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등

관련부처와적극적인협력관계구축을전제로가능한부분도있지만, 

자원·에너지문제가단지외교적사안에국한되지않는다는점에서산업계현장에서

축적된정보와경험, 인맥과노하우등을적극활용하는것은여전히중요한관건입니다

<표> 주요 국가별 석유소비 및 순수입 현황

(단위:천B/D)

순위 국 가 2006년 석유소비 2006년 1차에너지소비(단위:백만TOE) 2006년 석유순수입

1 미 국 20,589 2,326 13,718

2 중 국 7,445 1,698 3,761

3 일 본 5,164 520 5,164

4 러 시 아 2,735 705 -

5 독 일 2,622 329 2,622

6 인 도 2,575 423 1,768

8 캐 나 다 2,222 322 -

9 브 라 질 2,097 207 288

10 사 우 디 2,005 159 -

7 한 국 2,312 225.8 2,312

자료 : BP통계(’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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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연결되어있는문제이기때문입니다. 

한국가의산업과경제발전에있어서생산재로서에너지가갖는중요성을굳이강조하지않더라

도, 그공공재적성격만을놓고보아도왜에너지문제에정부와기업, 그리고민간의공공영역

이다함께그해법을모색하고총체적인지혜를모으는것이중요한지는너무나자명합니다.

정부정책과현장의노하우결합해야

지금우리정부에서안정적인자원·에너지수급을위해다각도로전략을모색하고자원외교를추

진하고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현재국무총리실이주도하고있는자원외교가외교통상부, 지식경

제부등관련부처와적극적인협력관계구축을전제로가능한부분도있지만, 자원·에너지문제

가단지외교적사안에국한되지않는다는점에서산업계현장에서축적된정보와경험, 인맥과노

국가적인차원에서총체적인지혜를모으는것이필요합니다. 

에너지문제는국제적인외교적문제인동시에경제적인문제이기도하지만무엇보다도

이문제는국민개개인의삶의질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는문제이기때문입니다

하우등을적극활용하는것은여전히중요한관건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정부와산업계, 관련

전문가를망라하는실무적인정책네트워크를구성하고국회에서도입법적지원이나의회자원외교

가여기에결합하여강화된다면그시너지효과는매우높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무엇보다도현장의경험과정부의정책을잘융화시킴으로써실질적이

고피부에와닿는대안을만들어내는것이중요합니다. 결국문제의핵심은정부와기업이그

리고정부부처내에서누가주체가될것인가를따지거나, 무엇을할것인가를고민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실질적인성과를얻어낼수있을지지속적으로상호네트워킹하면서이

문제에관하여서로토론하고연구하면서정책방향을모색하는지혜를찾아가는데있을것이

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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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현재국무총리실이주도하고있는자원외교가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등

관련부처와적극적인협력관계구축을전제로가능한부분도있지만, 

자원·에너지문제가단지외교적사안에국한되지않는다는점에서산업계현장에서

축적된정보와경험, 인맥과노하우등을적극활용하는것은여전히중요한관건입니다

<표> 주요 국가별 석유소비 및 순수입 현황

(단위:천B/D)

순위 국 가 2006년 석유소비 2006년 1차에너지소비(단위:백만TOE) 2006년 석유순수입

1 미 국 20,589 2,326 13,718

2 중 국 7,445 1,698 3,761

3 일 본 5,164 520 5,164

4 러 시 아 2,735 705 -

5 독 일 2,622 329 2,622

6 인 도 2,575 423 1,768

8 캐 나 다 2,222 322 -

9 브 라 질 2,097 207 288

10 사 우 디 2,005 159 -

7 한 국 2,312 225.8 2,312

자료 : BP통계(’07년 6월)




